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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ㄴ

Unlike the traditional belief that knowledge flows along the formal reporting procedures, recent

social network research has reported the importance of informal social networks which may play a

critical role as the real knowledge conduits. In fact, as a complementary approach of utilizing

knowledge management systems (KMSs), many firms have focused on managing informal knowledge

flow through which to acquire and transfer valuable knowledge in a fast and effective way. In a case

of global companies that have newly developed foreign branches or subsidiaries, due to cultural or

institutional differences and lack of understanding of knowledge management and its benefits, they often

have difficulties in activating knowledge sharing in local branches. In these situations, diagnosing

organizational knowledge flow through SNA can be a first step to solve the problems. Therefore, in this

paper, I report on the result of case study on a foreign branch of "A" global company by identifying

organizational knowledge path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iagnosis, some implications and insights

for building knowledge management (KM) strategy specified for a newly developed foreign branch will

also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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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식관리시스템 (Knowledge Management System;

KMS) 위주의 지식경영을 보완하는 형태로 최근, 개인

간 관계망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Cross and

Prusak, 2002). 최근 지식경영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들은 KMS로 대표되는 지식 및 시스템 중심의 지식

경영 접근방식 (Repository Approach)을 벗어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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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지식을 창조, 공유하고 다른 

구성원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에 초

점을 맞춘 사람 및 관계위주의 지식경영 접근방식 

(Community Approach)을 추진하고 있다 (정재훤 

등, 2009). 문서화 되어 표현될 수 있는 실무적 지식 

(예: 형식지)은 KMS를 통해 공유하게 함으로써 지

식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KMS를 통할 수 없는 

형태의 실무적 지식 (예: 암묵지)은 CoP

(Community of Practice; 실행공동체) 등을 활용,

개인간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

고 효과적인 지식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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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영철 등, 2008, 최민영 등, 2010, 최종진 등,

2008). 이렇게 사람 및 관계위주의 지식경영을 추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조직내의 지식흐름망 

(Knowledge Flow Network)을 파악하고,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많은 연구들이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이용, 지식네트

워크 관리를 통한 지식경영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다 

(예: Cross et al., 2006, Kim et al., 2009).

지식흐름과 관련하여 기존의 많은 실증적 연구들은 

주로 구조적 관점 (Structural View), 관계적 관점 

(Relational View), 혹은 이 두 관점을 통합한 관점 

(Combined View)에서의 사회연결망적인 특징요소와 

조직내 지식흐름 (예: 지식공유, 전파 및 창출)과의 관

계를 밝혀내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들은 실제로 조직내에 지식이 어떤 길을 따라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직내 지식흐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는 개인을 어떻게 식별하여 지식흐름을 관리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주

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사례연구에

서 제시된 다양한 사회연결망분석 기법을 바탕으로 하

여, 국내 기업의 신생 해외법인 조직을 대상으로 지식

의 흐름 관점 (Knowledge Flow Aspect)과 지식의 노

드 관점 (Knowledge Node Aspect)에서의 심도 있는 

지식흐름 진단분석을 실시하고, 이 분석 결과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 신생 해외법인에 특화된 지식흐름 활성

화 방안 전략수립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하고, 2장에서는 지식흐름 연구

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사례연

구의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4장에서는 사례연구

의 결과를 제시한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6장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 그리

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지식관리시스템 (KMS), 인터넷, 혹은 조직도와 같

은 공식적인 루트를 따라 지식이 전파될 것이라는 통

념과는 달리 조직원들은 조직내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네트워크에 더욱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Cross et al., 2002). 따라서, 사회연결망분석 

(SNA)은 실제로 조직내 지식의 흐름을 분석하는데 아

주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Krackhardt and

Hanson, 1993).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하여 조직내 지

식흐름을 분석한 기존 연구 가운데 대표적인 연구들

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기존의 많은 연구들

은 주로 구조적 관점, 관계적 관점, 혹은 이 두 관점

을 통합한 관점에서의 사회연결망적인 특징요소와 조

직내 지식흐름 (예: 지식공유, 전파 및 창출)과의 관계

를 실증적으로 밝혀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연결망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개인간, 팀

간, 혹은 그룹간에 지식이 흘러가는데 있어 어떠한 구

조적/관계적 선행요인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서는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반면, 실제로 조직내에 

지식이 어떤 길을 따라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직내 지

식흐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개인을 

어떻게 식별하여 지식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일련의 사례연구들은 사회연결망

분석의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조직내 지

식흐름을 지식흐름도 (Knowledge Flow Map)를 통해 

파악하고, 지식흐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원을 식별하여 조직내 지식흐름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사례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회연결망분석 기법을 바탕

으로 하여, 국내 기업의 신생 해외법인 조직을 대상으

로 (1) 지식의 흐름 관점과 (2) 지식의 노드 관점, (3)

기타 관점에서의 심도 있는 사례분석 (Yin, 1994)을 

실시하고, 이 분석 결과 도출된 시사점 분석을 통해 

신생 해외법인에 특화된 지식흐름 활성화 방안 전략

수립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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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주요 시사점 분석단위 관점 (변수) 방법론

Borgatti and 
Cross (2003)

타인으로부터의 지식획득에 있어 개인간 관계의 중요성 

실증

개인 Relational (knowing, 
value, access, and cost)

실증연구

Cross et al. 
(2002)

팀내 효과적인 협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연결망 

분석의 유용성 제시

팀 Combined (centrality, 
strength of tie)

사례연구

Cross and 
Cummings 
(2004)

지식집약적 업무의 경우 개인의 네트워크 중심성과 

네트워크 연결의 수가 개인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실증

개인 Structural (centrality, 
number of tie)

실증연구

Cross et al. 
(2006)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한 실행공동체 (CoP) 간 

지식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론 제공

팀 (CoP) Combined (centrality, 
strength of tie)

사례연구

Cross et al. 
(2001)

학습과 지식획득의 원천으로서 개인간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 제공

개인 Relational (knowledge, 
access, engagement, and 
safety)

사례연구

Cross and 
Prusak (2002)

사내 지식흐름 네트워크 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을 식별하는 방법론을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제시

개인 Structural (centrality, 
number of link)

사례연구

Hansen (1999) 약한 연결은 다른 팀에서 유용한 지식을 찾는데는 

유용한 반면, 복잡한 지식의 전파에는 유용하지 않음을 

실증

팀 Relational (strength of 
tie)

실증연구

Johnson-Cramer 
et al. (2007)

조직내 문화와 연결된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협업적이고 적응이 빠른 조직을 창조하는 기법 제시

개인, 팀 Combined (centrality, 
density, strength of tie)

사례연구

Krackhardt and 
Hanson (1993)

사내 조직원들의 관계를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관리자로 하여금 실무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을 시사

개인 Combined (structural 
hole, trust)

사례연구

Kim et al. 
(2009)

국내 6개사에 대한 지식흐름 네트워크 사례분석을 통한 

가설 (proposition) 도출 

조직 Combined (knowledge 
flow network)

사례연구

Levin and 
Cross (2004)

연결강도가 지식전파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 신뢰의 

매개변수 역할 검증

개인 Relational (tie strength, 
trust)

실증연구

Nerkar and 
Paruchuri 
(2005)

R&D 활동에 있어 연구자의 구조적 위치에 따라 

지식사용 정도가 달라짐을 실증

개인 Structural (centrality, 
structural hole)

실증연구

Reagans and 
McEvily (2003)

개인간 네트워크에 있어 연결강도, 사회적 유대, 
네트워크 범위 등은 지식전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실증

개인 Combined (network 
range, social cohesion,  
tie strength)

실증연구

Reagans and 
Zuckerman 
(2001)

팀 네트워크의 밀도 및 다양성이 팀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실증

팀 Structural (density, 
heterogeneity)

실증연구

Rowley et al. 
(2000)

전략적 제휴 관계에 있어 강한 연결은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줌을 실증

조직 Combined (density, 
strength of tie)

실증연구

Rulke and 
Galaskiewicz 
(2000)

지식의 분산 정도와 그룹의 성과간 관계에 있어 

네트워크 구조의 조절효과를 규명

팀 Structural 
(centralization)

실증연구

Uzzi and 
Lancaster 
(2003)

학습은 개인의 인지나 과거의 경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관계에도 존재함을 실증

개인 Relational (strength of 
tie)

실증연구

[표 1] 사회연결망분석을 이용한 주요 지식흐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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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의 신생 해외법인 조직을 대상

으로 조직내 지식흐름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식경영 

활성화 전략수립의 근거를 도출하기 위한 사례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조직원 설문을 통한 개인

별, 부서별 및 직급별 지식흐름 네트워크 구조 및 특

성을 파악하고, 지식보유자, 지식제공자 및 지식중개자

의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을 인식하여 그 특징을 밝혀

냄으로써 향후 조직내 지식흐름 활성화 전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연구대상: A 기업 해외법인

본 사례연구의 대상이 되는 A 기업의 해외법인은 

사례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설립된 지 19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생 조직으로서 총 직원의 수가 285명

인 설계관련 연구 및 개발 (R&D)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발도상국인 현지에는 최근 국내 

및 해외 굴지의 글로벌 기업이 경쟁적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열을 올

리고 있는 상황이다. A 기업은 해외법인 설립초기에 

바람직한 지식공유 및 상호신뢰의 문화를 구축하여 우

수인재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식경영을 활성화를 통한 

현지경쟁력 확보, 나아가 해외법인 지식경영 성공사례

화를 통한 지식경영 문화의 전사적 전파를 목표로 하

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에는 국내 본

사에서 파견된 임원진 및 지식경영 및 지식관리시스템 

(KMS) 전담직원이 상주하며 지식경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지법인 특유의 이질적 문화, 제도

적 차이, 조직원의 지식경영 이해 및 수행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지식경영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식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KMS)

은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본격적으로 직원에게 오픈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현지법인 종업원들

은 지식경영 및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지식경영의 중요성 및 필요성도 거

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 진단 개요: 측정 항목 및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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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요

KMS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직원들은 

중요한 실무적 지식들을 문서화된 형태의 지식으로 

변환하여 공유하기 보다는 주로 개인간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내에서 

실제 지식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종업원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은 무

엇이며, 누가 전문가이고 그 지식을 실제 누구에게서 

구하고 있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설계된 관계형 설문조사를 통해 일상적인 

지식흐름들을 포착해 내고자 한다. 이렇게 포착된 낱

낱의 지식흐름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지식네

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그 구조는 사회연결망분석에 의

해서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조직의 

구체적인 상황 및 전략적 목표와 견주어 해석한다면 

지식경영 차원의 전략적 과제를 도출하는데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은 관계형 설문조사 

및 인지형 설문조사를 통한 구체적 측정항목과 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3. 자료수집

설문조사는 현지 법인의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으며, 총 285명의 직원 가운데, 출장, 외근 직

원을 제외하고 총 141부를 수거 전체 49.5%의 응답

률을 보였다. 설문문항은 지식전문성과 지식흐름관련 

관계형 문항 2개와 채널별 지식획득 비중, KMS를 활

용한 공유가 불가능한 지식의 비중을 포함한 인지형 

문항 2개, 그 외에 개인속성 문항과 기타 의견을 자유

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응답형 문항으로 이

루어졌다. 추가로 해외법인 지식경영의 현 상황을 제

일 잘 알고 있는 지식경영 담당자, KMS 관리자, 인

사부서 팀장, 법인장, 본사 지식경영 총괄책임자 등과

의 심화인터뷰를 통해 설문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였

다. 다음의 [그림 2]는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기초 통계이다. 낮은 응답률과 부서별 차이가 큰 응답

률로 인해 결과 해석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조사대상 기초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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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이 연구의 자료분석에는 사회연결망분석 도구인 

NetMiner 3.0 (Cyram, 2008)이 사용되었다. 상대적

으로 낮은 응답률 (49.5%)로 인해 설문결과 해석시 

주의가 요구되지만, 신생 해외법인의 비교적 소규모

의 동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

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1. 지식흐름 네트워크 구조

연구의 대상이 된 해외법인의 지식흐름 네트워크

는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색깔은 부서를 의미하며,

직급이 높을수록 노드의 크기가 커지도록 표현하였

다. 링크의 화살표는 지식의 흐름을 의미한다. 낮은 

응답률로 인해 고립노드 (지식흐름이 나타나지 않은 

직원)의 비중 및 연결계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

으며, 1인당 평균 응답자수는 1.89명으로 Kim et al.

(2009)의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실제 조사에 참

여한 직원만을 고려하면 평균 4.25명으로 지식공유에 

비교적 적극적인 동질적인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응

답률의 차이와 동종 산업이 아님을 감안하면, 타사 

결과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상당히 높

은 군집계수는 네트워크가 비교적 고르게 퍼져있음을 

암시하며, 비교적 다수가 지식제공에 참여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그림 3] A사 해외법인 지식흐름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

2. 부서/직급간 지식흐름 네트워크

1에서 분석한 개인수준의 네트워크를 부서 및 직

급수준의 네트워크로 단순화하여 거시적인 네트워크 

특징을 확인하였다. 대체적으로 부서내 지식흐름이 

우세하며, 직급간에는 하향흐름이 우세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는, 설립 초기의 신생 법인으로서의 특

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향후 알고 

있는 지식의 공유를 넘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식창출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서간 

지식공유 및 지식공유의 상향흐름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식보유자 및 지식제공자 분석

지식보유점수와 지식제공점수의 분포는 기존의 연

구 (예: Kim et al., 2009)와 같이 상위 소수에게 집

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적으로 지식의 



사회연결망분석을 이용한 신생조직 내부의 지식흐름 진단

2012. 3. 19

보유정도(2.53)에 비해 지식의 제공정도(1.95)가 낮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급별 지식보유점수와 지식

제공점수 모두 직급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대체로 증

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Manager급 이상의 

직급에서 증가 속도가 빠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General Manager급에서 지식제공 정도가 더 증가하

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의 

보유와 제공의 증가속도 차이로 인해 지식의 수급 

불균형이 Manager급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문가로부터 지식을 제대로 제

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직급별 지식 수요공

급 격차를 해소할수록 사내 고급지식의 공유가 활성

화되고, 기업의 가치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A사 해외법인 직급별 지식 수요공급 격차

4. 지식중개자 분석

지식중개자는 지식을 많이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식을 많이 얻는 사람으

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식을 

많이 얻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뿌려주는 사람인데,

“지식유통”의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지식중개자

는 그 역할에 따라 조정자 (자기부서 내에서 지식을 

많이 획득하고, 다시 자기부서 내에 지식을 많이 제

공하는 사람), 문지기 (타부서 내에서 지식을 많이 

획득하여, 자기부서 내에 지식을 많이 제공하는 사

람), 대변인 (자기부서 내에서 지식을 많이 획득하여,

타부서에 지식을 많이 제공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Gould and Fernandez, 1989). 분석결과 지식

제공/보유 역할을 하는 직원에 비해, 지식중개역할을 

하는 직원은 더욱더 극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

음을 확인하였으며, 직급수준에 따라 부서내 및 부서

간 지식유통에 있어서의 역할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부서간 지식의 통로 역할 (문지기 혹

은 대변인)을 하는 직급이 주로 Manager급임을 확

인하였으며, 각 부서별 지식전문가와 함께 지식조정

자, 지식문지기, 지식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발굴하여 사내 지식흐름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화관리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잠재 CoP 분석

지식흐름 네트워크로부터 본인들도 의식하지 못하

는 잠재적 그룹을 밝혀낼 수 있는데, 지식공유 활동

이 높은 직원가운데 선별하여 실행공동체

(Community of Practice; CoP)를 구성하여 지식창

출활동을 지원한다면, 비교적 단시간 내에 성공사례

를 만들 수 있고, 부서/직급을 뛰어넘는 전략적인 지

식공유를 지원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5]는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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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분석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식흐름 활동점

수가 9점 이상인 “Active"한 직원 가운데,

Betweenness 중심도 계산식에 따라 가장 적합한 소

그룹 3개가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해

결해야 할 핵심과제가 있을 때, 이러한 소그룹을 전

략적으로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한다.

[그림 5] A사 해외법인 잠재 CoP 분석 절차

6. 지식흐름 채널별 비중분석

지식을 주로 어디로부터 획득하는가에 대한 질문

에 응답자의 70% 정도가 오프라인, 이메일, 전화를 

통해 전수받았다고 답했으며, KMS를 통한 지식공유

는 5% 정도로 굉장히 낮게 조사되었다. KMS를 활

용한 지식공유에 우선적인 지식경영역량을 집중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지식획득 채널로는 

도서관, 책, 포털사이트 (구글, 야후 등) 등으로 조사

되었다.

7. 암묵지/형식지 비중 분석

문서화하여 KMS를 통해 공유할 수 없는 성격의 

지식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업무

에 관한 지식 가운데 절반 정도(49.13%)라고 응답하

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안이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지식이기 때문에 형식지화를 할 수 없

는 경우가 23.00%, 형식지화 자체를 할 수 없는 암

묵지 형태의 지식이 26.13% 정도로 조사되었다. 직

급이 높을수록 암묵지의 비중이 늘어난다고 응답한 

반면, 특이하게 General Manager 이상 직급의 경우,

Confidential한 이유로 KMS에 공유되지 못하는 지

식의 비중은 의외로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Ⅴ. 시사점

A 기업의 해외법인내 지식흐름 진단결과는 다음 

[표 2]의 요약과 같다. KMS를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등록된 지식도 부족하고,

KMS 활용도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

분의 직원이 KMS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식경영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다만, 동질적 소수집단이라는 특성으로 인



사회연결망분석을 이용한 신생조직 내부의 지식흐름 진단

2012. 3. 21

분석방법 결과

지식흐름 
네트워크 구조

- 지식흐름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비중이 높음 (낮은 응답률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 
있음)
- 낮은 응답률을 감안하더라도, 비교적 다수가 지식제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상대적으로 높은 군집계수)

부서/직급간 
지식흐름 
네트워크

- 부서내 지식흐름이 부서간지식흐름에 비해 상당히 우세하며, 직급간 하향흐름이 수평 및 
상향흐름보다 우세함도 함께 확인
- 부서별 직급별 지식흐름의 정도가 상이함을 확인

지식보유자/제
공자 분석

- 법인 내 지식보유자 및 지식제공자의 리스트를 확인하고, 양자 모두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
- 직급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대체로 지식의 보유와 제공이 모두 증가 하나, 그 속도에 차이가 
생겨 수급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지식중개자 
분석

- 부서 내 및 부서 간 지식유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Broker 리스트 확인
- 지식중개자의 역할은 지식보유자/제공자에 비해 더욱 극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
- 직급수준에 따라 지식중개의 역할 유형이 달라짐을 확인 (조정자 - General Manager,
문지기/대변인 - Manager)

잠재 CoP 분석
- 법인 내 지식흐름에 따른 지식공동체의 Grouping 경향을 확인 (대체로 부서중심으로 모이는 
경향)
- 부서/직급을 넘나드는 전략적 CoP 구성시, KM 초기 성공사례 개발시 결과그룹 참조가능

지식흐름 
채널별 비중 
분석

- 법인 내 직원들은 오픈된지 얼마되지 않은 KMS보다는 오프라인, 이메일, 전화와 같은 다른 
채널에 의존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
- 부서/직급별 지식흐름 채널이 상이함을 확인

암묵지/형식지 
비중 분석

- KMS를 통해 공유될 수 없는 지식의 비중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 →
지식흐름 네트워크 진단의 필요성 증가

해 지식공유 행위 자체에는 큰 부담감이나 반발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는 커뮤니케이션 및 지

식전달 채널이 오프라인과 도서관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며, 좀 더 많은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고급지식

이 더 쌓일 때까지 지식경영 활성화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리더나 지식

경영 담당자로부터 시작되는 top-down방식의 지식경

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

보를 통해 지식경영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KMS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

규모의 동질적 집단으로 구성된 신생 조직인 점과 

KMS의 구축이 막 끝난 시점을 감안할 때, KMS 활성

화와 함께  지식흐름 관리를 통한 변화관리 노력 위

에 강력한 지식경영 리더십, 지식흐름 분석에 근거한 

지식전문가와 지식중개자의 지정, 부서내/부서간 미

팅 정례화, 초기 CoP활성화, 시계열적인 지식흐름 현

황 파악 등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해외법인의 지식경

영관리의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연결망분석 기법을 활용

하여, 국내 기업의 신생 해외법인 조직을 대상으로 지

식흐름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지식흐름에 있어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을 식별하고 이들을 CoP로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는 명확한 

지식흐름 파악이 힘들고, 기존 국내 지식경영 연구기법

의 직접적인 적용도 불가능한 신생 해외법인에서의 지

식공유 활성화 방안 전략수립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2] 지식흐름 네트워크 진단결과 요약

Ⅵ. 결론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신생 해외법인

의 조직내 지식흐름을 진단하고, 지식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안사항을 도출하였다. 기존 조직도 상의 수직

적 지식흐름을 보완하여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수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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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흐름을 확인하였으며, 기존의 디렉토리 형태의 

지식맵 활용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위적으로 지정된 

지식전문가가 아니라, 실제 지식전문가와 지식제공자

는 누구이며, 누가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지식의 흐름 

측면과 지식의 노드 측면에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본 사례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전문가 

및 지식중개자를 지정한다면 단 기간 안에 조직내 

지식흐름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1개사에 대한 사례분석으로 낮은 응답

률 등으로 인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가진다.

향후, 다수의 기업, 다른 산업 등에 대한 연구결과 

축적을 통해 더욱더 의미 있는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조직의 지식네트워크와 현재의 지식 네트워크간의 격

차를 분석하고,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과

제를 도출한다면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 조직의 

지식경영 책임자는 자사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지식

네트워크 관련 성과지표 (Key Performance Index;

KPI)를 최대한 구체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

를 들어, “지식흐름 참여직원의 비중 80% 이상” 혹

은, “직급별 부서별 지식수요-공급격차 1.0 이내” 등

이 구체적인 성과지표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일단 조직의 지식네트워크 성과목표가 수립되었다면,

조직의 현재 수준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의 도출이 필요하다. 조직내 지식흐름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지 않는 조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과 지식공유 활동 지원을 통해 이들을 조직의 지식 

네트워크 내부로 끌어들임으로써, 단기적으로 성과지

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조직에 대한 충

성도를 높여 이직률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지식에 대한 수요-공급격차가 많은 

직급 및 부서를 중심으로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지

식전문가를 찾아 이들에 대한 업무부담을 과감하게 

줄여주어 이들이 자연스럽게 고급지식을 사내에 전파

하는데 집중하게 함으로써 사내 지식흐름을 활성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후속 진

단을 통해 지식 네트워크 및 성과지표의 시계열적 

변화 양상을 추적해 나간다면 조직의 이상적인 지식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신생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지식흐

름 진단을 통해, 조직의 이상적 지식 네트워크 관리

를 위한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실무

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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